설(舊正)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3) 

묵      도---------------------렘33:2-3----------------------다   같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 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찬     송----------478장(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다   같  이 

성시교독--------------------교독문(67문)----------------------다   같  이 

신앙고백----------------------사도신경------------------------다   같  이 

찬     송-----------358장(아침 해가 돋을 때)---------------------다   같  이 

기     도---------------------------------------------------가족 중에서 

찬     송-----------502장(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다   같  이 

성경말씀--------------------렘29:11-14-----------------------인   도  자 

설    교------------------하나님의 생각을 알자!------------------다   같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 

우리는 때로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간들은 그저 돈에 대한 생각만 합니다. 기술과학에 대한 생각만 합니다.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생각만 골똘히 합니다. 그러나 인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우선,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으로 몰고 가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잘되는 것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질 때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또 소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소망, 이뤄지고야 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주인삼고 말씀을 삶의 대안으로 삼아 평안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마7:7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고로 우리가 구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그리고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년 한해 규칙적인 기도생활과 특별부흥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끝으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쫓아보냈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는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만큼 중요한 말도 없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회복을 말합니다. 겉사람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회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회복을 위해 전제되는 것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고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분과 그 말씀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곧 영적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언명제입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이 안된다, 저것이 안된다, 이것이 안풀린다, 저것이 안풀린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만 그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영적 회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의 굴레에 감겼으며 구덩이 속에 빠졌는지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육의 회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회복해서 형통하는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찬     송---------------453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다  같  이 

주기도문-----------------------------------------------------다  같  이 

